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회화이지 동양화, 서양화란 구별을 굳이 두지 말자. 그

것이 기름 물감으로 그렸건, 서양화적인 화법으로 그렸건…."

화가 권영우(1926∼2013)는 1946년 서울대 미대에 1기로 입학해 동양화를 전공했다. 전통을 중시하는 동향화단에

서 1958년 초현실주의 화풍의 '바닷가의 환상'으로 국전에서 장관상을 타며 '이단아'로 불렸다.

1950년대까지 전통적인 동양화를 그린 그는 1962년부터 붓과 먹을 버리고 한지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종이

의 화가'로 거듭났다. 이후 1978년부터 10여 년간은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다.

동양화가에서 한지 화가로…'경계를 허문 작가' 권영우 개인전

March 14, 2017 ㅣ박상현기자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앞에 선 권영우. [국제갤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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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환상', 1958, 한지에 채색, 137.5x138㎝. 사진 박준형. [국제갤러리 제공]



미술계에 단색화 열풍이 불면서 단색화 작가로 조명받고 있는 권영우의 초기작을 보여주는 전시가 16일부터 종로

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국제갤러리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권영우 개인전을 개최해 1960년대 후반부터 작고하기 전까지의 작품을 선보

인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완성한 작품 30여 점이 나온다. 대부분 크기가 작은

소품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다양한 흰색을 뜻하는 전시 제목 '베리어스 화이트'(Various Whites)처럼 수묵담채화부터 한지 작품까지 흰색의 변

주를 추구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가 사용한 미술 도구와 친필 서신, 스크랩북, 도록 등도 전시된다.

전민경 국제갤러리 팀장은 "권영우는 단색화 작가로만 볼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을 이뤄낸 작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인간적인 면모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트바젤 홍콩에서도 권영우의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4월 30일까지. 문의 ☎02-7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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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1980, 한지, 84.5x66.5㎝. 사진 박준형. [국제갤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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